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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basic review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mortar as a result of the use of concrete as a fine 

aggregate for CGS(coal gasification slag) generated from the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The analysis 

shows that CGS and crushed sand + seal sand mix is the best combination of CGS combined with about 75 % of CGS 

based on the effects of promoting liquidity and strength. This is expected to be a positive factor in securing the strength 

and flexibility of concrete given the optimal mix of CGS, and may als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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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계획

실험요인 실험수준

배합
사항

모르타르 배합비

1

· 1:3

W/C (%) · 45

목표 플로 (mm) · 180 ± 25

목표 공기량 (%) · 4.5 ± 1.5

실험
요인

골재의 종류 1 · (석산+해사)1)

혼합골재에 대한
CGS 치환율 (%)

5 · 0, 25, 50, 75, 100

실험
사항

굳지 않은
모르타르

2
· 플로

· 공기량

경화
모르타르

2
· 압축강도 (3, 7, 28일)

· 휨강도 (3, 28일)

1) 석산 : 해사 = 5 : 5 비율

1. 서 론1)

국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발의된바 있다. 따라서, 국내서부발전소 

태안화력의 경우는 석탄 가스화 발전(IGCC :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을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

물 등의 발생량이 적은 친환경 발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IGCC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석탄 가스화 발전 슬래그 (CGS 

: coal gasification slag)1)2)는 KS표준에 미지정 되어있음에 따라 환경적인 

문제로 폐기처분이 불가피하여 발전소에서는 이와 같은 산업부산물인 CGS

를 적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소에서는 설비시설 및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골재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IGCC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CGS를 콘크리트 잔골재로 치환하는 

혼합골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및 방법

본 연구의 실험계획은 표 1과 같다. 먼저 모르타르 배합비는 1:3, W/C는 45 %로 배합설계 하였다. 목표 플로는 180 ± 25 mm, 목표 

공기량은 4.5 ± 1.5 %, 골재의 종류는 CGS 및 석산 + 해사의 혼합골재에 대한 CGS 치환율을 0부터100까지 25%간격의 5수준으로 변화시키도록 

계획하였다. 사용재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것으로 실험방법은 KS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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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GS 치환율에 따른 플로

1

2

3

4

5

6

7

8

9

10

CGS 치 환  율 (%)

공
 기

 량
 (

%
)

 

CGS

 100 75 50 25 0

그림 2. CGS 치환율에 따른 공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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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GS 치환율에 따른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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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GS 치환율에 따른 휨강도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특성

그림 1은 CGS 잔골재의 치환율 변화에 따른 플로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반적으

로 CGS 혼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유동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CGS의 원형 입자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는 CGS 잔골재의 혼합 비율에 따른 공기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CGS의 

혼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플라이애시 성분 

중 미연소탄소가 AE제를 흡착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2 경화 모르타르의 특성

그림 3은 CGS 잔골재의 혼합 비율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CGS 혼합 비율 75 %에서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적정입도분포 

영역에서 최밀충전으로 인해 강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는 CGS 잔골재의 혼합 비율에 따른 휨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휨강도의 

경우는 압축강도와 달리 CGS치환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리질인 CGS 표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석탄 가스화 발전(IGCC)에서 발생하는 슬래그(CGS)를 콘크리트용 잔골재

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 검토로서 모르타르상태에서 특성을 검토한 것이다. 분석결과 

CGS와 석산 + 해사의 혼합비율은 유동성 및 강도증진 효과를 토대로 CGS를 75 %정도

까지 혼합할 때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CGS를 최적비율로 혼합하였을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발현 및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이며,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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